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작가를 양성하고 작품을 전시·연구하며 판매까지 하는 미술의 숨통 같았던 수많은 
미술관은 잠정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 이는 현장성과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미술계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제 미술산업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있다.

그러나 미술계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천천히 새로운 방식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자 미술은 이 기술을 이용해 관객의 예술적 체험을 가로막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고자 했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가상현실(VR)기술이다.

가상현실 기술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더욱더 정교하게 발달해 마치 실제와 같은 3차원 공간성을 
그대로 구현하며 그 안에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술관이라고 하는 특별하게 설계된 
공간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한다는 인간의 예술적 체험은 이런 가상 공간에서도 이뤄질 수 있었다. 그렇기에 
현재 세계 유수의 미술관은 VR 체험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 흥미로운 가상미술관으로 떠나보자.

예술과 미술의 대명사인 루브르 박물관을 내 집에서?

코로나19에도 예술의 열정은 식지 않는다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VR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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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하면 루브르 박물관을 빼놓을 수 없다. 영국 런던의 대영 박물관, 바티칸의 바티칸 미술관과 더불어 
세계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루브르 박물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니케>를 비롯해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라 할 수 있는 명작으로 가득하다. 총 3개동으로 
나뉘어 1개동을 다 도는데 반나절이 걸리는 루브르 박물관을 이제는 컴퓨터나 VR 기기로 앉은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

루브르 박물관은 정부의 봉쇄 조치로 무기한 휴관하게 되자 온라인 무료 개관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을 위로
하고자 VR 투어를 마련했다. 고대 이집트 유물을 비롯해 회화와 조각, 설치미술 등 시대별 주요 소장품을 
실제 현장에 있는 듯이 볼 수 있다. 루브르 VR 투어는 단지 작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천장과 바닥까지 
실제와 똑같이 구현했다. 투어의 첫 화면도 전시관이 아니라 실제 박물관에 처음 들어섰을 때보는 홀이다. 
작품 옆에는 아이콘이 있어 클릭하면 설명도 함께 나온다.

온라인 VR 박물관은 다른 관람객 없이 홀로 작품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작품을 360도로 
회전하며 감상할 수 있는데, 이는 조각 작품을 감상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걸작 
조각품이자 영원한 인류의 유산인 <사모트라케의 니케>작품이 높은 받침대 위에 세워져 있을뿐더러 루르브 
박물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목에 전시돼 있다

그렇기에 조각으로 물에 젖은 옷감과 그 속에 비치는 
살을 묘사한 아주 정교한 기술을 제대로 감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당연히 VR 투어는 이런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니케 조각상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확대해볼 수 있다.

루브르 박물관의 백미는 역시 <모나리자>다. 실제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모나리자 앞에 관람객이 모여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 루브르는 VR 박물관 
이외에도 모나리자만 감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만들어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사람들과 
유리로 둘러싸여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모나리자>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

루브르 박물관 VR 투어     https://petitegalerie.louvre.fr/visite-virtuelle/saison5/

모나리자 VR 앱 - 앱스토어   https://apps.apple.com/kr/app/mona-lisa-beyond-the-glass/id1496592766

모나리자 VR 앱 - 구글플레이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emissive.monalisa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오직 <모나리자>만을 위한 VR 애플리케이션도 개
발했다. 이를 이용하면 이 위대한 걸작품을 내 마음대로 돌려볼 수 있다. 
©루브르 박물관



360도 영상으로 재탄생한 살바도르 달리

미국 플로리다주 피츠버그에 있는 살바도르 달리 미술관은 VR 기술을 이용해 달리의 작품을 재구성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 살바도르 달리는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미술가로서 꿈이나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 나뭇가지에 걸린 채 액체처럼 흘러내리는 시계가 그려진 <기억의 지속>이 대표적이다.

달리 미술관이 기획한 '달리의 꿈'이라는 영상은 달리 미술관을 360도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의 2차원 
작품을 3차원 영상으로 바꿨다. 달리의 많은 작품 중 밀레의 <만종>에서 영감을 얻은 <밀레의 만종을 
고고학적으로 회상하기>라는 작품이 3차원 영상이 주는 압도적인 스케일과 환상적인 분위기로 호평을 
받았다.

밀레는 <만종>은 부부로 보이는 두 농부가 고된 농사를 마치고 감사 기도를 올리는 목가적이고 평화적인 
그림이다. 하지만 달리는 평화와 안식보다는 두 남녀를 거대한 석상처럼 바꾸고 노을빛 하늘도 초록빛으로 
다시 그려 꿈속 같이 불안함과 스산함을 주는 분위기로 전환시켰다.

달리의 꿈은 이런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3D로 구현해 관람객이 마치 달리의 꿈속에 실제로 들어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두 남녀를 묘사한 거대한 석상의 주변을 돌고 걸어가며 관람객은 달리의 세계를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재밌는 점은 작품 안에 달리의 또 다른 작품을 배치해 놓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작품을 관람한다기보다는 어떤 세계를 탐험하는 것 같기도 하다.

달리의 꿈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공개돼 있으며 VR 기기와 스마트폰이 있으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달리의 꿈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1eLeIocAcU

살바도르 달리의 원작인 <밀레의 만종을 고고학적으로 회상하기>(왼쪽)과 이를 3D VR 영상으로 재구성한 <달리의 꿈>(오른쪽). 작품의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현대 기술로 재구성해 정말 달리의 꿈속에 들어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루브르 박물관



독보적인 미술 컬렉션을 집에서 음성 해설로 감상한다

정보통신기술 연구의 리더답게 우리나라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국공립미술관은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온라인 VR 투어를 제공한다. 사립미술관 중에서는 단연 리움미술관의 VR 투어가 돋보인다. 
리움은 한국의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미술관이며 그 소장목록 또한 
고미술의 경우 국보 36개, 보물 96개에 달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볼 수 없는 유물과 작품을 볼 수 있다.

리움미술관 역시 코로나19로 무기한 휴관하게 돼 작품의 일부를 집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일반적인 
VR 투어의 기능은 물론 각 전시물에 대한 음성 설명도 들을 수 있어 한 단계 더 진보한 VR 체험을 할 수 있다.

리움미술관의 VR전시는 야외에 있는 아니쉬 카푸어 작가의 조각 작품부터 리움의 작품 중 가장 큰 
<큰 나무와 눈>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로비를 지나 1번 전시장에 들어가면 상설전시인 한국 고미술전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리움미술관이 
소장한 선사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문화 유산을 관람할 수 있다. 도자기, 서화, 금속공예, 불교미술
부터 목가구, 민화, 민속품, 전적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미술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리움 미술관은 조각 작품이 많은 야외도 VR 투어를 할 수 있다. 파란 하늘 아래 <큰 나무와 눈> 작품이 우뚝 서 있다. ©리움 미술관

리움미술관의 고미술관. 동그란 아이콘을 누르면 음성 설명이 나온다. ©리움 미술관



글 / 정시아 칼럼니스트

두 번째 상설전시인 현대미술 소장품전시는 1910년대 이후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작품들과 1945년 이후 
외국 현대미술의 주요 작품들로 구성된다.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를 서양화로 표현한 이인성, 이중섭, 박수근, 
장욱진의 작품과 백남준, 이불, 서도호 등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구글 같은 거대한 IT 플랫폼과 세계의 미술관이 협력해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 투어를 골라서 
경험할 수 있다. 구글은 2011년부터 런던의 테이트 갤러리,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 등 세계 17개 미술관과 협력하여 해당 미술품들을 고해상도 화질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디지털화해 
업로드했다. 현재 46개의 박물관, 250개 이상의 기관과 협력을 체결하여 45,000점 이상의 예술작품을 
볼 수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18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물리적 장벽은 생겼지만 예술을 창작하고 이를 보며 즐거워하는 인간의 본성은 막을 수 없다. 
비록 모니터를 통해 작품을 볼 수밖에 없지만 기술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형태의 관람도 예술적 체험의 
하나가 아닐까. 앞으로도 VR 전시관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VR로 경이로운 미를 창작하는 작가도 양성될 
것이다.

리움미술관 VR 투어   http://www.leeum.org/html/exhibition/VRTour.asp


